
역사를 전진시키는 힘

작성일 : 2012. 01. 05. (목) 오전 11:11 ~ 11:42

작성자 : 김효정

* 살다 보면 어느 날 홀연히 짐승이 사냥꾼의 덫에 

걸리는 날이 있듯이 삶의 지축이 흔들릴 정도의 사

건과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. 이럴 때 주께 

딱 붙어야 하는데, 나약한 인간은 순간 낙심과 좌절

의 늪으로 기어들어가 현실을 도피하고자 주님이 아

니라 죽음에 이르는 잠으로 숨어 버리기도 합니다. 

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. 

아담 하와의 타락,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선

생님의 육의 묶임... 하나님께도 예수님께도 선생님께

도 하늘이 무너지는 엄청난 충격적 사건인데...어떻게 

그 죽음 같은 절망의 순간을 극복하시고 역사를 전

진시키실 수가 있었을까? 어떤 순간에도 꺾을 수 없

는 의지의 근본을 알기 원한다고 기도였습니다. 이때 

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. *

*예수님 말씀*

내게 집중하여라.

세상 파도 너머 

그 파도를 다스릴 수 있는 나에게 간구하여 

너의 생명을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라.

파도는 마음으로 잔잔케 할 수 있다.

환난을 다스리는 것은 마음에 있다.

세상 파도를 바라보면 파고는 날로 높아지고 

세상의 모든 운행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

마음의 중심을 잡아 

파도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된다.

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찾게 된다.

중심자를 향한 악평을 다스리는 것도 

너의 마음에 있다.

네가 다스릴 수 있다. 

나의 생각을 네 마음이 붙들면 

악평의 본질이 바로 분별되기 때문이다.

하늘 섭리를 만나 

하늘 궁전에서 맺은 사랑의 시간을 되돌아보아라.

한 개인의 삶도 

그 속에 웃고 울었던 모든 시간들을 버릴 수 없고 

그 삶의 결과에 열매 맺지 못한 어떤 것도 

쉽게 버려지지 못하며 

다시 살리고자 애쓰며 방법을 찾게 된다.

긴 시간의 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.

인생의 시간이 흘러간 만큼이나 

내 사랑의 손길이 닿아 있으니 

한 사람의 인생도 가치 없다 버릴 수 없다.

내 사랑과 정성과 기도가 스며 있기 때문이다.

내 목숨과 바꾸었기 때문이지.

역사를 전진시킬 수 있는 힘을 물었느냐?

그건 ‘시간’ 때문이다.

다른 말로 하면 ‘정성’이다, ‘생명’이다.

오늘 섭리의 이 시간은 

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섭리인들의 

생명의 결과이기 때문이다.

움직이면 전진이고

꿈틀대기만 해도 앞으로 나아가니 

생명이 있는 한 기어서라도 

완전의 목표 지점을 향해 가는 것이다.

포기함이 역사의 단절이며 깨어짐이지 

환난은 역사를 중단하게 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

다.

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

정녕코 뜻한 바를 이루시는 것으로 정하셨기에.

아담 하와의 타락이 

하늘이 무너질 듯한 충격적 사건이었다고 할지라도, 

내 육신의 십자가형이 

치명적인 역사적 비극이 되었다고 할지라도, 

네 선생이 나의 육으로 섭리를 총지휘하다가 

육신의 갇힌 바 되었다고 할지라도 

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슴에 품고 있는 한 

역사를 중단시킬 수 없는 것이다.

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

인류를 존재하도록 했다면 

그 시간은 인류의 영원한 축복이며 재산이다.

섭리역사는 하나님이시며

하나님의 시간이며 



하나님의 삶이니 

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것이

다.

초인이 되어 섭리사를 지키고 이끄는 네 선생은 

육의 죽음이 닥쳐와도 그 앞에 굴복하지 않고 

역사의 불꽃을 이어가게 하는 정신의 소유자이기에 

나는 그와 함께한다.

섭리역사를 만난 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

내 신부로서의 자신을 진정 받아들인다면 

그 인생의 시간에 내 사랑이 함께 얽혀 있으니 

나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다.

자신의 인생의 시간도 포기하면 안 되고 

역사를 걸어온 의지도 절대 꺾으면 안 되는 것이다.

어제와 달리 움직이면 이 또한 전진이니

나와 함께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.

네 인생의 시간에는 

내 사랑의 정성과 너를 향한 눈물의 기도와 

소망이 담겨 있음을 잊지 말아라.

네 인생은 너만의 것이 아니라 

나와 함께한 시간인 것이다.

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자.

오직 전진하는 것이다.


